
과기부, 서울대에 배아줄기세포주 은행 설립

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(단장 문신용 서울대 교수)은 배아줄기세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내

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주를 공급받아 세포주 은행을 설립키로 했다.

세포주 은행은 2003년까지 서울대 의대 임상의학연구원안에 설치된다.

배아줄기세포주는 수정이후 4-5일 정도된 포배기 배아에서 분화직전의 내부세포덩어리를 떼내 분화를 강제로

멈춘 것으로, 세포주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다시 분화를 유도하는 기술이 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이다.

사업단은 앞으로 10년간 150억-200억원을 투입해 1단계로 2003년까지 배아줄기세포주 30개를 확보한 뒤 은행을

통해 해마다 10개의 배아줄기세포주를 새로 발굴·생산할 계획이다.

현재 국내에서는 마리아병원 박세필 박사팀과 차병원 정형민 박사팀, 미즈메디병원 윤현수 박사팀, 서울대 문신

용 교수팀 등이 모두 20여개의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그러나 사이언스지 최근호(9일자)에 따르면, 미국 국립보건원(NIH)이 세포주은행에 등록된 6개국 78개의 세포주

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6개 세포주(3개 기관) 중 마리아병원(3개)과 서울대(1개)에서 등록한 4개만이 연구에 유용

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사업단은 국가차원의 연구를 위해서는 줄기세포주를 확보해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유용한

줄기세포주를 보관하고 있고 연구목적으로 공동사용하는데 동의하는 연구기관은 세포주은행 사업에 참여시킬 방

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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